
다이와보 - 다양한 면 소재 차별화하여 제안 

다이와보는 2005년 추동절용 소재 전시회를 “코튼 믹스 팔레트(cotton mix 

palette) - 앞으로의 베이식한 모습”이라는 테마로 개최하였다. 

다이와보는 주력 소재를 버전 업(version up)하면서, 면을 바탕으로 하면서

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외관을 강조한 고급 캐주얼 소재들을 다수 제안

하였다. 이들 소재들은 원료로부터의 차별화, 면과 색다른 소재와의 복합, 제

직과 가공을 변화시킴으로써 면을 바탕으로 한 소재의 다종ㆍ다양한 측면에

서 제안하였다. 

원면의 차별화에서는 초장면을 사용한 컴팩트 얀(compact yarn)인 “에어 컴

팩트(Air-compact)”를 중점 소재로서 제안하였다. 잔털이 적고 가벼우며, 실의 

표면이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고급 면 소재로서의 특징을 잘 살려 스트레치 

소재로서 개발하여 출품하고 있다. 

다른 소재와의 복합에서는 면과 폴리에스터/나일론 분섬사(分纖絲)를 교직

한 “라프레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소재는 “누벅(nubuck : 소나 양의 가죽 표

면을 가공하여 스웨드처럼 부드럽게 기모한 가죽)” 비슷한 외관이 특징이며, 

고밀도 소재의 반듯하면서도 조밀한 독특한 태와 부드러운 광택감, 경량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코트, 재킷뿐만 아니라 블루종(blouson), 보톰(bottoms) 

등으로 사용된다. 면과 레이온의 복합 소재 “소와 부케(soie bouguet : 실크의 

꽃다발)”에서는 다이와보 레이온의 고강력 이형 단면 레이온 “비레”를 면과

의 복합 상태로 저(低)수축성 텍스타일을 개발하였다. 이 소재의 40수 쌍사는 

재킷 및 팬츠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 스판덱스 혼방의 스트레치성이 



있는 “리오셀” 혼방이나 “뱀부(bamboo) 혼방, 실크 혼방, 페이퍼 얀 혼방 등

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성용 상하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력 상품인 면 100% 쌍사로 제직한 초고밀도 직물로서 투습성이 좋으면

서도 방수성이 있는 벤타일(ventile)과 경사에 폴리에스터 및 나일론 장섬유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방수, 통기성이 있는 “벤토네”는 제직을 변화시켜 배

리에이션을 크게 하였다. 종전에는 옥스퍼드(oxford)가 베이스였었는데, “헤링

본 트윌(herring-bone twill)”이나 능직 등을 베이스로 개발하였으며, 스트레치 

타입도 개발되어 있다. 

가공에서는 장시간 동안 물리ㆍ화학적으로 이겨 넣는 처리로 미세한 피브

릴화와 심(芯)이 다 풀려 소프트한 터치를 만들어 낸 빈티지 비슷하게 후가

공(後加工) 처리한 “휩”을 주체로 활용하고 있다. “베이스”에는 “벤타일”, “벤

토네”, “라프레실”, “소와 부케”뿐만 아니라, 단사로 제직한 “벤타일 기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미국 나노텍스사의 내구성이 뛰어난 발수ㆍ발유 가공 “나

노펠”을 다이와보의 독자적인 기술로 소프트한 태를 만든 소재들은 “벤타일” 

등을 기포(base)로 제안하고 있다. 마이크로캡슐의 용제가 응고 또는 용해되

면서 의복 내 온도를 조절하는 “서모 캡슐(thermo capsule)”도 발표하였고, 코

트나 블루종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   


